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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강세 불구 화학수출 호조
2003년 화학 무역흑자 250억유로 … 프랑스도 수출증가에 수입 감소세

유로화 강세로 유럽 화학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및 프랑스 화학기업들은 선전하고 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독일의 화학제품 가격은 200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 상승했

으나 3/4분기를 전후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5월에 비해 3% 하락했다. 가격하락의 주 요인은 원유

가격 하락이나 저가의 수입품도 내수가격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무역가중치를 기준으로 유로화는 다른 외국 통화권 시장에서보다 달러권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때

문에 유럽의 화학수출기업들이 달러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European Union(EU)에 따르면, 2003년 1-8월 유로존 12개 화학기업의 수출량이 2% 감소했으며 15개 EU 

회원국의 화학 수출량은 약 1% 감소했다. 그러나 EU 화학제품 생산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의 

화학제품 수출국인 독일은 1-9월 수출로 볼 대 2003년 전체 수출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

면, 2002년 수출은 전년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동 유럽 및 중국 수출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수출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화학제품 수출경향은 내수보다는 환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화학제품 수입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의 2003년 무역흑자는 약 250억유로로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화학산업협회(UIC)는 2003년 프랑스 화학산업의 수출입 비율이 1.26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은 고정세를 나타내는 반면,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달러권 지역인 아메리카 및 아시아가 차지하는 프랑스 화학제품 수출비중은 약 1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러와 관련된 시장에서 유럽 화학수출국은 지속적인 가격인하 및 마진축소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은 또한 유로화 강세로 몇몇 화학분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아직 유럽시장에서 확고한 입지

를 확보하지는 못 한 상태이다. 수입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수요증가로 파악되는데, 특히 독일 내수시장을 중

심으로 유럽의 화학제품 수요는 약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에도 유로강세가 지속되면 수출입 경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저코스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포트폴리오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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